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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할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 아름다운 풍광에 극락이라 여겨져

“서창동에 가면 극락이 있다.” 해온이는 이 말을 듣고 그곳에 

가고 싶어졌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면 극락이라고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이 상주하고 

있는 불교인들의 이상향인 불국토라고 한다. 그래서 극락은 

즐거움만이 있는 곳［樂有］이며, 이 즐거움은 아미타불에 의해서 

성취된 깨달음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아미타경(阿彌陀經)>에 따르면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기천만 

기십만의 국토를 지나서 있는 곳이다.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이 있다. 서창동이 바로 

그런 곳이려니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널따란 영산강과 

극락강이 있고 극락평야라 부르는 곳도 있었다.

우리나라에 극락이라는 지명을 가진 데가 얼마나 있을까. 해온이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곳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주변의 정자와 농사짓는 농민들의 모습, 산세와 강이 흐르는 

풍광이 좋고 아늑한 곳이라 하겠다. 마치 극락이 하늘에서 내려와 

앉은 듯 했다.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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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2년 광주지방지도에 있는 서창 지역 일부분이다. 가운데 서창 창고가 그려져

있다.



서창에 있었던 ‘극락’이라는 지명은 극락진, 극락원, 극락정, 

극락창, 극락평 등이 있었다. 극락진은 서창나루로 부르며 

오랫동안 사용되었다가 극락교가 개통되면서 그 흔적만 표지판 

으로 남겼다. 극락진은 서창의 모든 사람들과 농사짓는 사람들의 

통로였다. 또 전남의 여느 지역에서건 광주읍내로 갈 때에는 

이곳을 거쳐 지나가야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전라도 광산현에는 극락원이 주의 

서쪽 30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일대에는 영산강이 흐르고, 

야트막한 언덕을 끼고 조선 중엽까지 한양길 중 하나였다. 

극락원과 극락정은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숙소나 흥취를 

돋우는 장소였다. 

하룻밤 이곳에 묵었던 관리나 선비들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에 

빠져 저절로 시 한 수를 읊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먹을 갈고 

붓을 잡아 화선지 위에 즉흥적으로 시를 써내려가거나 그 옆에 

사군자 하나쯤 흔적을 남겼을 법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재기용되어 선조를 호종, 어영 

대장과 우의정을 거쳐 평양에서 좌의정, 영의정에는 두 번이나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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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관찰사로 있으면서 극락정에 올라 시를 읆었던 오음 윤두수 초상화



■ 극락정에 올라 시 한 수 읊으니

극락정은 극락원에 딸린 정자였다. 극락원에서 하룻밤 묵는 

이들은 한번쯤 극락정에 앉아 영산강과 극락평야를 보고 석양에 

노을 지는 모습에 술 한 잔 없어도 풍광에 한껏 취했을 법하다. 

고려시대부터 등장한 원(院)은 관리나 여행자를 위한 여관 

이었다. 초기에는 절에서 사회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기도 했다.

극락원은 조선 중엽 이후에는 사라진 역이다. 조선시대 역원의 

번이나 올랐던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1533~1601)도 

1587년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내를 순찰하면서 들려 

누정에 오르고 조망하며 그 감흥을 시로 풀어냈다.

경북 상주 출신인 하음(河陰) 신즙(申楫, 1580~1639)이 

호남기행(湖南紀行) 중 극락원에 달린 극락정(極樂亭)에서 

읊은 시가 있다. 극락정 주변의 풍광 모습을 마치 그림에 

그려놓은 듯 눈앞에 보였다.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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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 지역에 극락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극락교는 광주와 송정을 있는 가장 큰 

도로이다.

路出光山縣 길을 나섰더니 어느덧 광산현

行登極樂亭 내친 김에 극락정을 오르는데

江分平野闊 강은 둘로 나뉘고 들은 광활하고

雨洗遠峯靑 비는 먼발치 푸른 산을 씻어내네

宇宙身如葉 드넓은 세상에 이네 몸은 작은 잎사귀

風塵鬢欲星 이 풍진 세상에 살쩍만 희어갈 뿐

浮生長役役 떠도는 인생 모질게도 길기만 하여

猶記昔曾經 옛일을 가슴에 묻고 다시 길을 재촉하네



운영이 활발하던 시절, 광주에는 경양역과 선암역 등 2개의 역과 

함께 10여개의 원이 있었다. 극락원도 그 중 하나였다. 서창도 

한때는 ‘극락창’으로 불렸다. 서창 창고 자리에 위치했던 여관 

극락원은 그 앞을 흐르는 강 이름마저 극락강(영산강의 별칭) 

으로 바꾸어 버린다. 

지금 극락원과 극락진은 어디일까? 해온이는 그 자리가 

궁금했다. 오늘날 광송간 도로가 지나는 곳에 놓인 다리가 

극락교다. 극락진이 있었던 곳은 극락교에서 한참 아래쪽, 

지금의 신 서창교 일대다. 신 서창교 입구 부분(서창동 594

번지)이 서창 나루터 자리로 극락진이 있었던 곳이고, 그 뒤 

야트막한 언덕자리(서창동 산4번지)에 극락원이 있었다. 

조선문학의 4대가로 불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가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 

~1638)이다. 그가 1629년 인조반정의 공신 김류의 전횡을 

질타했다가 나주목사로 좌천되어 내려가며 극락원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 당시의 감회를 느끼게 만드는 

시 한 수를 읊는다.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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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지도로 본 극락원과 극락정이 있었던 자리가 가운데 원 부분이다. 왼쪽 작은

원은 오늘날 서창농협이 있는 곳이다. 위쪽 부분에 서창교 일부가 보인다.

極望平郊豁 광활한 들녘 한눈에 들어오고

通流二水長 가로질러 흐르는 두 물줄기 장대하여라

雲山分歷歷 또렷이 보이는 구름 덮인 산들

煙樹暗蒼蒼 푸르스름 어두운 자욱한 물안개 낀 나무들

湖海饒形勝 좋은 경치 넉넉한 호수와 바다



죽소(竹所) 김광욱(金光煜, 1580 1656)은 우부승지를 

지내다 1638년 나주목사로 부임 받고 가는 길에 극락원에 

머물렀다. 그는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친했던 계곡 장유의 시가 

극락원에 있어 반가운 나머지 ‘광주 극락원의 계속의 시에 

차운하며’라고 시를 읊기도 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오고가며 

머무를 때마다 이곳에 남겨진 시가 꽤 있었을 법 하다.

극락창은 근방의 세곡을 모아두는 창고였다. 극락원은 어느 

시점엔가 세곡을 보관했던 극락창으로 바뀐다. 나중에 서쪽 

창고라는 이름인 서창으로 부르면서 이 지역의 세곡을 모아 

운반했던 곳이다. 서창에 보관된 세곡은 첨단지구 무양공원 

근처의 동창(東倉)의 세곡과 함께 영산강을 이용하여 영산포의 

영산창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 온 대형 세곡선에 

의해 서울 경창(京倉) 

으로 올라간다. 

극락평은 서창평야로 

부르는 극락평야이다. 

서창 지역 사람들은 강 

이 쪽에 살다가 농사를 

지을 때는 서창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반대편 

에서 농사를 지었다.

배를 타고 건너다니는 그 모습이 극락을 오가는 평온한 모습 

이었다. 이런 곳이 이곳 서창이었던 터라 사람이 모여들었고 

삶의 터전이 되었다. 해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행복을 

누려 극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극락’이 있는 서창동은 굉장한 상상의 

세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도 서쪽은 

전반적으로 운세가 상쾌하고 결실의 계절처럼 금전운과 

애정운이 강한 방위로 알려져 있다. 서창은 서창평야라고 부를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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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반정 때 나주목사로 좌천된 계곡 장유가 

극락원에서 하룻밤 머물며 시 한수를 읊었다.

光羅接土疆 광주와 나주의 접경이라네

郵亭駐征蓋 가던 수레 잠시 역참에 멈춰 서니

滿路野棠香 길가엔 찔레꽃 향기가 가득하여라



농사를 짓는 면적이 많지만 최근 상업운도 따라 부자들이 많은 

동네이다.

■ 의로움의 자취 곳곳에 남아

서창 출신들 가운데 의로움에 몸을 바친 이들이 많다. 눌재 박상과 

사암 박순, 삽봉 김세근과 회재 박광옥, 일제강점기 때의 악포 

김홍두와 양진여 양상기 부자의병장, 김원국 김원범 형제의병장 

등 서창과 연이 닿는 분들이다. 그밖에도 김극추, 박광조, 박대수, 

박지효, 박희수, 엄소사, 황호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다. 

서창에 가장 큰 나눔이 있었던 마지막 뱃사공 박호련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 서창은 의로움이라는 키워드로 마을 역사를 

찾아내거나 마을의 이야기를 풀어낼 스토리텔링을 해내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청소년 교육에 올바른 

광주정신으로 심어줄 수 있고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서창동은 현재 용두동, 마륵동, 세하동, 벽진동, 매월동까지를 그 

행정구역으로 한다. 하지만 서창동에서 분리된 금호1,2동과 

풍암동을 생각한다면 그 영역은 훨씬 넓다. 아마 서구의 반은 

서창일게다. 더욱이 서창동과 금호1,2동, 풍암동 4개 동 주민들이 

매년 번갈아가며 서창골 단합대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서창의 자연은 더욱 좋다. 나지막하지만 아름다운 산들이 많다.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서창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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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서창평야는 예전엔 극락평야로 부를 정도로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곳

이었다.



산행을 꾸준히 하고 있고 서창의 6산을 하루에 종주하는 분들도 

있었다. 서창의 6산이라고 하면 개금산, 백마산, 송학산, 팔학산, 

봉황산, 사월산이고 여기에 덧붙여 금당산과 화방산을 빼놓을 수 

없다.

개금산은 산봉우리가 세 개가 마치 닭의 볏을 닮아 계관산(鷄冠山

)이라 했고 백마산은 새끼를 거느린 말의 형상이며 김세근 장군의 

수련장소였다. 각시봉은 부부가 함께 오르면 금술이 좋아진다 했고 

소나무와 학떼가 많았다는 송학산, 여덟마리의 학이 날개짓하는 

팔학산, 사자앙천(獅子仰天)의 모습을 한 사월산, 무등산 외에도 

금당산에 신사(神祠)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산으로 여겼던 

곳이다.

서창의 산과 극락강 주변에 있는 만귀정, 수월당 등의 정자와 영식재 

등의 재각, 박호련 시혜불망비와 열부유인김씨행적비 등 각종 비와 

효행비 등은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하나 발굴한다면 좋을 일이다. 박광옥의 전평호수는 어떠한가. 

시민들의 힐링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창에 있는 이야기로는 박광옥의 영특한 딸 ‘주역각시’와 ‘김세근과 

김덕령의 힘겨루기 바위’, ‘개금산 도깨비 방망이’, ‘매월동 과부와 

도깨비’ ‘박상과 고양이’ ‘왕조대와 견훤대’ ‘눈물바위의 푸른 이끼’, ‘

백마산 장수굴’, ‘용이 된 잉어할머니’ 등 제법 재미가 있다.

결국 서창의 아름다움을 지역 문화콘텐츠로 삼고 지역의 의로운 

정신과 인물, 이야기들을 덧붙이면 충분한 마을투어코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도시화되고 큰 창고들이 들어서면서 

옛 흔적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간직해야 할 서창의 ‘꿈’이다. 그래서 

해온이는 극락정과 극락원을 오늘에 복원한다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극락강, 지도에도 없는 강

광주에 이상한 강이 하나 있다. 광주 사람들은 다 이 강을 말하는 데 

실제 지도에는 없는 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강을 말하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위치도 알려준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포털사이트 지도에 들어가 극락강을 검색하면 또 나오지는 

않는다.

영산강이 황룡강과 합류된 곳에서 광주천과 만나는 곳까지를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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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강이라 부르고 있다. 서창동 옛 극락원 앞을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강 이름이다. 해온이는 

지도에도 없는 강이 광주의 대표적인 강이라니 참으로 의아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강이다. 이름도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후에 가고 싶어하는 곳 가운데 가장 먼저 

손에 꼽는 곳이다. 바로 극락이다. 이 이름을 딴 극락강이 광주에 

있다. 이 극락강은 지금도 인근 서창지역 농업용수 공급의 

생명원이기도 하다.

광주의 대표적인 산과 강을 든다면 무등산과 극락강이라 말한다. 

광송간 대로를 따라 서구와 광산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이름도 

극락대교이며 극락초등학교, 극락철교, 극락육교, 극락뚝길 

등의 관련 지명이 남아 있다. 극락강변에 있는 철도정거장 역시 

극락강역이다. 

극락강역은 1922년에 생겼으니 4년만 있으면 100년이 된다. 

극락강역 건물은 화재로 인해 새로 1958년에 지어져 올해 

나이가 환갑이다. 그래서 극락강역 건물은 한국철도공사 지정 

철도문화재이다.

극락철교 옆 언덕에 자리한 풍영정에서 강줄기를 바라보면 마치 

극락에 온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썼을지도 모르겠다. 극락강은 아홉 번은 강줄기가 굽었다 하여 

구곡(九曲)이라고 한다. 극락강변은 오래전부터 주변 초등학생 

소풍지역으로 유명했다. 1960~70년대에 극락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극락정과 극락원 그리고 극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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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년에 생긴 극락강역이 아직도 간이역으로 존재해 옛 극락강의 흔적을 남겨

놓고 있다. 지금은 철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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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강은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가. 1759년 <여지도서>에 황룡천이 

칠천 하류와 합류하는 지역을 극락강이라 하고 남평천이 왕자대 밑에 

이르러 극락강과 합류한다는 옛 기록이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에도 극락강과 황룡강이 합류되기 바로 직전에 극락진과 극락평 

이라는 표기가 있다. 

해온이는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었다. 지도를 

펼쳐놓고 손으로 집어 극락강을 확인했다. 극락강은 오늘날 황룡강과 

영산강이 합류한 서구 용두동부터 북동방향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극락강역이 있는 인근의 광신대교까지 10km 정도로 말한다.

그런데 다른 향토지리학자는 영산강의 발원지라 말하는 담양 

용소에서부터 황룡강이 만나는 지역까지를 극락강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극락강이 어디까지이든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땅이 극락이 이미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연관(李淵觀, 1857~1935)의 ‘신묘유서석록(辛卯遊瑞石錄)’에도 

이런 글귀가 있다.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니 장원봉은 문장의 

빼어난 기색이 있었고, 극락포(極樂浦)는 부귀의 깊은 근원이 

있었다.” 극락포구 주변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극락’이란 지명은 어떤 연유로 붙여졌을까? ‘극(極)’은 ‘다할 극’이고, 

‘락(樂)’은 ‘즐길 락’자다. 영산강과 광주천이 합류되는 곳은 마치 두 

물줄기가 나무의 밑동에서 두 줄기의 가지가 위로 뻗은 형태와 

흡사하다. 끝[極]과 뜻이 통한다. 이어 불교용어로 미화되면서 ‘락(樂

)’을 붙여 ‘극락진(極樂津)’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극강(極江)’으로 표기되면서 극락강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한다. 

▲ 풍영정에서 바라본 극락강의 모습



광주 극락면 황계리, 지금의 북구 운암동 대내마을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문인 극재(克齋) 이완상(李玩相, 1887 1953)이 풍영정 

에서 극락강을 바라보는 풍경을 읊었다.

이완상은 광주의 서쪽을 흐르는 강, 극락강의 모래밭을 잠시 거닐었던 

듯 하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인근 학교의 소풍장소였던 

것을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충분히 풍광이 좋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온이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이 극락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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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산 빛이 바람 속에 비기니 

밥 지은 내 일어난 곳에 두서너 집이네.

늘어진 버들 사월에 가벼운 솜을 날리고 

총국 어느 때에 늦게 꽃을 필 것인가.

당시에 어찌 진나라 옛 풍속을 근심하며 

빈터를 지나면서 스스로 은나라 슬픈 노래를 느끼네.

슬프다 우리 백발 나이가 늙으니 

홀로 서강(西江) 극락(極樂)의 모래에서 낚시를 하네. 


